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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에 179억원 소송
불법 쟁의행위로 사업손실 … 노조 간부의 자택 통장 가압류 신청도

금호타이어가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액수가 179억원으로

늘어났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4월18일 1차로 노조간부 28명을 대상으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

어 4월8일 2차로 69명에 대해 13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액수는 모두 1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는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노조 간부들의 자택과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를 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잘

못한 것은 분명히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회사 측의 정확한 입장 통보나 공고문 등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며 “현재 노사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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